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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녀린꽃잎…바람타고코끝스치는아찔한향기

초록잎사이바람개비모양새하얀꽃피워내

가지마다소담스럽게피어난털마삭줄.

김영선박사의

남도 풀꽃나무
<공존의그물망,털마삭줄>

초여름의 눈부신 햇살이 남도의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는6월, 고흥군청앞에우뚝솟은봉황산산

길을오르다보면발길을붙잡는짙고달콤한향기

를만나게된다. 바람을타고코끝을스치는그아

찔한향기의진원지를찾아고개를돌리면,바위겉

면이나늙은나무의밑동을촘촘히감싸고오르는

짙녹색의덩굴식물을마주하게된다.

초록의잎맥사이로바람개비모양의새하얀꽃

들을흐드러지게피워낸이식물이바로털마삭줄

이다. 고흥군민들의일상과맞닿아있는봉황산의

생태계를보이지않게엮어주는이강인한덩굴식

물은,우리에게 연결과 공존이라는위대한생태

학적진리를조용히스며들게한다.

털마삭줄은 협죽도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나무

로, 주로우리나라남부지방과제주도 울릉도등

의따뜻한해안가나숲속바위지대에서자생한다.

일반마삭줄과비슷하지만, 줄기와잎뒷면, 잎자

루등에미세한털이보송보송하게나있는것이

가장큰특징이다. 이미세한털은결코우연한장

식이 아니다. 바다와 인접한 고흥의 거친 해풍과

염분, 그리고강한자외선으로부터식물체의수분

증발을막아주는고도의생태공학적 보호막 역할

을한다.

마삭(麻索) 이라는이름은삼마(麻)자에노끈

삭(索)자를쓴다.과거선조들이질기고튼튼한이

식물의줄기를마치삼베노끈처럼그물이나바구

니를엮는데사용했다는데서유래했다.끊어질듯

결코끊어지지않는강인한하드웨어를지닌데다

보호용솜털까지두른털마삭줄은, 5~6월이되면

순백의바람개비꽃을피워숲전체를감미로운재

스민향기로가득채운다.이달콤한향기는가시광

선이닿지않는빽빽한숲의하층부에서도수정매

개곤충들을정확히유인해내는고도의화학적생

태신호다.

생태공학적으로털마삭줄은지형의한계를극복

하는완벽한설계도를보여준다. 줄기에서는공기

뿌리, 즉 기근(Aerial root) 이나와바위나다른

나무껍질에단단히달라붙는다. 이는척박한수직

의벽을오르기위해자신을고정하는강력한 생태

적앵커(닻) 역할을한다. 주목할점은털마삭줄

의공존방식이다.다른나무를타고오른다고해서

숙주의양분을빼앗는기생식물이아니며, 칡이나

환삼덩굴처럼다른나무를질식시켜죽이지도않는

다. 그저햇빛을향해조금기대어자라는착생의

지혜를발휘할뿐이다.수직으로는나무를타고오

르고,수평으로는지표면을융단처럼덮는 그라운

드커버(Ground cover) 역할을수행하며토양의

수분증발을막고비바람에의한침식을방지한다.

털마삭줄은사계절푸른잎을유지하는상록수지

만,한겨울이되면잎이붉은자줏빛으로단풍이드

는경이로운생리적변화를보여준다.이는얼어죽

지않기위해엽록소의활동을줄이고안토시아닌

색소를합성해세포내의삼투압을높이는생존기

제다. 스스로 부동액을만드는것에더해, 줄기와

잎을감싼미세한털들은차가운북서풍을막아주

는천연단열재역할을톡톡히해낸다.이러한상록

덩굴의존재는겨울철숲생태계에서절대적인가

치를지닌다.

잎이모두떨어진앙상한숲속에서,바위와나무

밑동을덮고있는털마삭줄의빽빽한덤불은혹한

을피해야하는작은곤충과파충류,조류들에게완

벽한은신처와보온덮개가되어준다.가장추운계

절에가장따뜻한생태적방패가되어주는셈이다.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해 도심 생태계의

복원력이 화두가 되면서, 서양송악이나 아이비

(Ivy) 같은외래덩굴식물들이조경용으로무분별

하게식재되고있다. 하지만우리땅의기후와토

양,특히해안가환경에완벽하게최적화된털마삭

줄이야말로 외래종을 대체할 K-조경의 훌륭한

자원이다.콘크리트벽면이나생태공원에털마삭줄

을활용한수직정원을조성한다면, 미세먼지저감

은물론삭막한도심에자연의향기를불어넣는자

연기반해법(NbS)의 성공적인 모

델이될것이다.

고흥군 봉황산을 오르며 만나

는털마삭줄의촘촘한그물망은

우리지역의중대한시대적전환

점앞에서깊은울림을준다. 다

가올 전남광주통합시의 출범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

어,두지역이어떻게서로기대고

의지하며새로운생태계를구축할

것인가 하는 공존의 시험대다. 털

마삭줄은척박한바위벽이나늙은나

무의밑동을오를때결코상대의숨통을

조이거나양분을빼앗지않는다.가느다란

줄기들이서로얽히고설키며연대하고,미세한

기근으로상대를살며시끌어안으며조화로운숲

의융단을완성해낸다.전남광주통합시역시이와

같아야한다.

무분별한 토건 중심의 난개발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희생이아니라, 각자의고유성을존중하

며부족한부분을부드럽게감싸안는 녹색도시지

향을위한연대가우선되어야한다.

서양의 아이비가 외벽을 덮는 획일적인 녹화가

아니라,우리땅의바람과흙에적응해온털마삭줄

처럼지역민의삶과밀착된 소통의생태학을실천

할때다.다가오는올여름,남도의숲길에서털마삭

줄의하얀바람개비꽃을마주한다면그질긴덩굴

이건네는연대의메시지에귀를기울여보길권한

다.털마삭줄처럼서로를살리고함께오르는단단

한초록의그물망을엮어낼때,비로소전남광주통

합시는지속가능하고향기로운 녹색수도로그찬

란한첫걸음을내디딜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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